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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개요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다문화 청소년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중 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확립은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를 보내는 다문화 청소년의 국가정

체성은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떠

한 변화양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초등

학생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시기동안 다문화 청소년의 국

가정체성은 증가하였고, 이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문화적

응을 할 때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이중문화를 수용하는 태도

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4년

동안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감소하고, 이중문

화수용태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이중문화수용태도

에 영향을 미치고, 이중문화수용태도는 국가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매개하여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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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 패널 중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응답한 다문화 초기 청소년 1,362명이었다. 자료

는 SPSS 22.0와 Mplus 8.0을 활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초기 청소년

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고,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

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인은 변화에 있어 개인 간의 차이가 있었다. 초기 수준은 이후의 변화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둘째, 초4 시기에서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높아지고, 초4 시기에

서 중1 시기동안 국가정체성의 변화는 빠르게 증가한다. 초4 시기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을수록 국가정체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감소할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천천히 증가하고,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증가할수록 국가정체

성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셋째, 초4 시기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초4 시기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

을 하였다. 또한 종단적 관점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확립과 발달을 위해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중요성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개입과정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줄이고,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다문화 상담 전략과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다문화 초기 청소년,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 잠재성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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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자, 외국인 거주자 유입 등으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 가족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 가족이란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족으로,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국제결혼

을 통해 형성된 가족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22).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다문화 

가정의 수가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의 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은혜, 최려나, 2024). 실제로 다문화 청소년의 수는 2013년 5만 5,780명에서 

2023년 기준 18만명에 이르러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다(교육부, 2023). 

다문화 청소년이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이면서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22). 이 중 9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초기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변화와 함께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며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시기이다. 다문화 초기 청소년에게 있어 정체성 확립이란 개인적 관점

에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자아정체성뿐만 아니라 집단적 관점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정체성 확립까지 포함한다(Matsunaga, Hecht, Elek & Ndiaye, 2010). 이러한 집단

정체성 중의 하나인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은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인지․행동․정서적 측면에서 집단에 대한 소속감, 자부심, 긍정적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Phinney, Berry, Vedder & Liebkind, 2022). 국가정체성을 

확립한 다문화 초기 청소년은 이중문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겪기보다는 한국 문화에 긍정적

인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Phinney, 1992). 또한 국가정체성은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정서

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향상하고 심리사회적 적응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Sam & Berry, 2010). 그러므로 이중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에게 국가정

체성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정체성은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다른 문화에 대해 지각하는 태도와 사회 환경적인 요인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가정체성은 개인 성격적인 특성, 가정 및 사회문화와의 상호작용, 

타인과의 관계 등을 통해 유동적으로 변화한다(Sue & Sue, 1999). 다문화 청소년은 국가정

체성 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할 때 자신의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숨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희훈, 이유정, 2019). 이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환경에 따라 국가정

체성의 형성과 발달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의 발달

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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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erry(2005)는 문화적응이론에서 두 문화의 접촉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결과를 

설명하며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형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화적응 유형 중 두 문화를 

수용하는 통합유형은 국가정체성 확립과 관련이 있다(Berry, Phinney, Sam & Vedder, 

2006). 국가정체성 확립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자들은 두 문화의 접촉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응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와 두 문화에 대해 수용하고 존중

하는 이중문화수용태도(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에 주목해 왔다(이소연, 2018; 이

수경, 2020).

다문화 초기 청소년은 가정 내에서 부모의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다름을 경험하고 학교에 들어가면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송채수, 2018). 스

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이 심하게 나타나며 이는 청소년기의 정체성 

형성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문화적응스트

레스는 국가정체성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Carrera & Wei, 2014). 박지나

(2023)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국가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국가정체성은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Yampolsky와 Amiot(2016)는 매개분석 결과, 

더 높은 차별은 더 큰 스트레스를 통해 구획화를 예측하는 반면 더 낮은 차별은 더 낮은 

스트레스를 통해 더 큰 정체성 통합을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국가정체성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국가정

체성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두 문화에 대해 위계를 두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

한다(이소연, 2018).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은 개인은 두 문화를 상호배타적으로 여기지 않

고 호의적 태도와 신념을 바탕으로 두 문화의 가치, 규범, 행동양식을 내재화한다(Lee, Han 

& Thompson, 2021). 이중문화수용태도는 국가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중문

화수용태도는 개인이 공동체에 속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Nguyen 

& Benet-Martínez, 2013). 유창민(2020)은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을수록 국가정체성이 높아진다

고 하였다. 이는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을수록 국가정체성 혼란을 경험할 우려가 적으며, 

통합된 국가정체성을 확립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다.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수미, 김현옥(2022)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증가한다고 밝혔고, 윤미리, 장유나, 홍세희(2020)의 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낮은 부적영향을 나타낸다고 언급하였다. 김재남(2022)은 다문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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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다고 보고하였고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한솔, 김규찬(2023)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이

중문화수용태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

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으며 높은 이중문화수용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다문화 청소년이 

낮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김재

남(2022)은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박지나(2023)는 다문화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Tian, McClain, Moore와 Lloyd(2019)의 연구에서 

아시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한 민족정체성은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

하며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높아진다고 보고한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에 대한 필요성과 관계를 횡단적 관점

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변인 간의 구체적인 관계는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한 몇몇 종단연구를 살펴보면 각 변인에 대한 종단적 변화궤적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홍민주, 이주연(2023)은 이중

문화수용태도의 종단적 발달궤적을 탐색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 후 감소하는 형태를 

밝히고, 이러한 발달궤적은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arataş, Crocetti, 

Schwartz와 Rubini(2023)의 연구는 이민가족 출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민족과 국가정체성

의 발달궤적을 확인하고 예측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수경(2020)은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

으로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의 발달궤적에 따른 계층을 분류하고 계층에 따른 문화적

응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종단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

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은 발달단계나 경험에 따라 변화되는 유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

은 성장함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종단적 관점에서 이 변인들의 변화와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국가정체성과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의 관계는 발달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는

지,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구조적인 관계로 변화하는지를 파악한 연구가 요구된다. 

문화적응이론에서는 두 문화가 접촉하면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문화적응에 이르는지 시

간의 간격을 두고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다. Berry 

(2005)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정서적 요인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행동적 요인으로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인지 및 심리적 요인으로 국가정체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인지 및 심리적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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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적 변화를 통해 형성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행동적 변화 이후에 나타난다고 하였

다(Berry, 2011). 이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각 변인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 간 

구조적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erry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설명하는 시간적 개념을 적용하여 종속변인은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가장 나중에 

형성되는 국가정체성으로, 독립변인은 문화적응스트레스로, 매개변인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요인인 이중문화수용태도로 정하고자 한다. 

발달적 전환기를 맞이하는 초기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와 발달이 

이루어지며 아동기적 가치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다

(Marcia, 2002). 초기 청소년기는 이때 경험하고 인식하는 여러 사고와 가치 형성이 중기나 

후기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박정서, 2012). 

따라서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 및 변화될 수 있으며, 이후 시기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인 

간의 종단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환기에 놓여있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양상과 변인 

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때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

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양상과 변화 간의 관련성을 검증․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또한,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인과적인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한국 사회 내 다문화 초기 청소년들의 국가정

체성 발달과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국가정체성 함양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의 

종단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종단적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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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1년(1차)부터 2023(13차)년까지 조사된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1기(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이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은 모집단 분포에서 국제결혼가정자녀가 대다수를 차

지함으로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국제결혼가정자녀가 주로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1기 패널 초4 시기(1차)부터 중1 시기(4차)까지 결측이 있는 모든 

케이스를 제거하는 완전제거법(Listwise Deletion)을 활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 연구대

상자는 남학생 667명(49%), 여학생 695명(51%)으로 전체 1,362명이었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조사된 데이터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및 신뢰성

(Cronbach’s 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Mplus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모형

(Latent Growth Model)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으로 

종단적 변화와 변인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였고,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편향 조정 부트

스트랩(bias-corrected bootstrap)을 이용하였다. 편향조정 부트스트랩은 부트스트랩 신뢰

구간에 존재하는 잠재적 편향을 조정하는 방법이다(Efron & Tibshirani, 1986). 

3. 측정도구

1)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인 스트

레스를 측정한 것으로 Hovey와 King(1996)이 개발하고 노충래(2000)가 번안 및 수정한 

10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주변에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스트레스를 

준다.’,‘다른 사람이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항목의 평균 점수를 토대로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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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1차년도 .76, 2차년도 .77, 3차년도 .78, 4차년도 .75로 나타났다.  

2)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중문화수용태도 척도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지닌 한국문화와 외국 국적 부모의 나라 

문화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것이며 노충래, 홍진주(2006)의 연구에서 활용된 10문항을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로 

가서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등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에 관심이 많고 수용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1차년도 .76, 2차년도 .79, 3차년도 .77, 4차

년도 .78로 나타났다.  

3) 국가정체성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척도는 성한기(2001)의 한국판 사회정체성 척도 중 집단

에 대한 개입문항을 한국에 대한 다문화 청소년의 감정개입을 알아보는 것으로 수정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관심이 

많다.’,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등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며 

한국에 대한 유대감 및 소속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내적 일관성

(Cronbach's α)은 1차년도 .83, 2차년도 .84, 3차년도 .82, 4차년도 .83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 절댓값은 Kline(2011)이 제시한 

정규분포성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과는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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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을 보였고,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문화
적응
스트
레스

① 1

② .344** 1

③ .329** .357** 1

④ .256** .252** .334** 1

이중 
문화 
수용
태도

⑤ -.159** -.135** -.100** -.089** 1

⑥ -.102** -.229** -.134** -.108**
 

.384**
1

⑦ -.119** -.147** -.182** -.116** .265** .380** 1

⑧ -.078** -.137** -.117** -.206** .240** .303** .369** 1

국가
정체
성

⑨ -.071** -.076** -.040 -.078** .464** .243** .164** .158** 1

⑩ -.041 -.069** -.065* -.071** .213** .426** .173** .163** .324** 1

⑪ -.068** -.075** -.090** -.103** .112** .160** .375** .188** .242** .341** 1

⑫ -.066* -.070* -.080** -.167** .157** .181** .224** .409** .250** .317** .394** 1

평균 1.455 1.442 1.430 1.381 2.897 2.900 2.949 2.922 2.639 2.712 2.788 2.779

표준
편차

 .380  .365  .371  .316  .404  .400  .386  .385  .668  .642  .637 .653

왜도 1.378 1.400 1.409 1.365 -.313  .083  .213  .086 -.334 -.353 -.328 -.449

첨도 2.394 2.187 1.984 1.890 1.642  .744  .503  .812 -.025  .286  .305  .494

표 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 ①초4 문화적응스트레스 ②초5 문화적응스트레스 ③초6 문화적응스트레스 ④중1 문화적응스트레스 ⑤초4 이중문화수용태도 

⑥초5 이중문화수용태도 ⑦초6 이중문화수용태도 ⑧중1 이중문화수용태도 ⑨초4 국가정체성 ⑩초5 국가정체성 

⑪초6 국가정체성 ⑫중1 국가정체성.  

   *p＜.05. **p＜.01. 

2. 잠재성장모형 검증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의 변화양상을 추

정하기 위해 적절한 변화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

도, 국가정체성의 무성장모형, 선형성장모형의 적합도는 표 2와 같다. 

다문화 초기 청소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무성장모형, 선형성장모형 적합도를 비교해보면  

χ2 차이검정 결과는 △χ2=67.951(△df=3)로 자유도 3에 대한 임곗값인 7.81보다 크므로 

양방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두 모형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더 복잡한 모형인 선형성장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Widaman, Fer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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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ger, 2010). 무성장모형에서 RMSEA는 .05 이상이고 CFI는 .90 이하, AIC, BIC는 

선형성장모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형성장모형에서 CFI, TLI는 .90 이상으로 나타났고 

RMSEA, SRMR은 .05 이하이다. 따라서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변화하는 선형성장모형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최종모형으로 

선정되었다. 

다문화 초기 청소년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무성장모형, 선형성장모형 적합도를 비교해보면 

χ2 차이검정 결과는 △χ2=40.616(△df=3)으로 자유도 차이 3에 대한 임곗값인 7.81보다 

크므로 양방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무성장모형에서 RMSEA

는 .05 이상이고 SRMR은 .08 이상이며 AIC, BIC도 선형성장모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형

성장모형에서 CFI, TLI는 .90 이상으로 나타났고 RMSEA, SRMR은 .05 이하이다. 따라서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변화하는 선형성장

모형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최종모형으로 선정되었다.

모형 χ2 df SRMR TLI CFI RMSEA AIC BIC

문화적응

스트레스

무성장 87.842*** 8 .061 .910 .880 .084 3834.66 3866.23

선형

성장
19.891** 5 .029 .973 .988 .046 3772.71 3820.07

이중문화

수용태도

무성장 71.403*** 8 .084 .935 .913 .075 4836.46 4868.03

선형

성장
30.787*** 5 .047 .958 .965 .041 4801.84 4849.20

국가

정체성 

무성장 93.484*** 8 .077 .887 .873 .087 10568.31 10599.89

선형

성장
16.827** 5 .027 .979 .982 .041 10497.65 10545.02

표 2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p＜.01. ***p＜.001.

다문화 초기 청소년 국가정체성의 무성장모형, 선형성장모형 적합도를 비교해보면 χ2 차이

검정 결과는 △χ2=76.657(△df=3)로 자유도 차이 3에 대한 임곗값인 7.81보다 크므로 양방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무성장모형에서 RMSEA는 .05 이상

이며 CFI, TLI는 .90 이하이고 AIC, BIC도 선형성장모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형성장모형

에서 CFI, TLI는 .90 이상으로 나타났고 RMSEA, SRMR은 .05 이하이다. 따라서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변화하는 선형성장모형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최종모형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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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평균 분산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문화적응

스트레스
선형성장 1.463*** -.024*** .060*** .004*** -.593***

이중문화

수용태도
선형성장 2.899*** .012** .071*** .007*** -.504***

국가

정체성 
선형성장 2.658*** .048*** .148*** .015*** -.314**

표 3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 변화양상 추정치 

주. 평균과 분산은 비표준화계수임. 
**p＜.01.  ***p＜.001.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의 변화양상 추정치는 표 3과 같다. 문화

적응스트레스 초기치의 평균과 변화율의 평균, 분산과 변화율의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초4 시기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평균은 개인마다 차이를 보였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

하는 경향에서도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치가 낮은 다문화 초기 청소년일

수록 변화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측정시점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할수

록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천천히 감소할 수 있다.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의 평균과 변화율의 평균, 분산과 변화율의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초4 시기 이중문화수용태도의 평균은 개인마다 차이를 보였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에서도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가 낮은 다문화 초기 

청소년일수록 변화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이 부적인 경우

는 보이지 않는 천장효과(ceiling effect)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Kaplan, 2009). 최초 

측정시점인 초4 시기에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중문화수용태도

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할 수 있다. 초4 시기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낮을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급해지고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 

국가정체성 초기치의 평균과 변화율의 평균, 분산과 변화율의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초4 시기 국가정체성의 평균은 개인마다 차이를 보였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에도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정체성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은 부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초4 시기 국가정체성이 낮은 다문화 초기 청소년일수록 이후 

4년 동안 국가정체성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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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검증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는 표 4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χ2 검정 결과 

유의확률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지만 RMSEA는 .05보다 작고 TLI와 CFI는 .90 이상

으로 나타나 모형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수영, 2016; Hu & Bentler, 1999). 

구분 χ2 df SRMR CFI TLI RMSEA

연구모형 357.737*** 54 .052 .920 .915 .048

표 4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p＜.001.

4.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

본 연구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

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

계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5, 그림 1과 같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치는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초4 시기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할수록 같은 시기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은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에 부적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4 시기에서 중1 시기까지 4년 동안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더 빠르

게 감소할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천천히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t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치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406 .053 -.373 -7.666***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치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050 .032 -.148 -1.576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707 .188 -.537 -3.755***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치 → 국가정체성 초기치  .157 .087  .097  1.811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치 → 국가정체성 변화율 -.106 .052 -.203 -2.031*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 → 국가정체성 변화율 -.341 .314 -.167 -1.085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 국가정체성 초기치 1.122 .089  .753 12.669***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 국가정체성 변화율 -.064 .044 -.134 -1.445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 국가정체성 변화율  .840 .228  .542  3.679***

표 5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 추정치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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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치는 국가정체성 변화율에 부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4 

시기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하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일수록 초4 시기부터 중1 

시기까지 국가정체성은 천천히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는 국가정

체성 초기치에 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4 시기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더 높은 

다문화 초기 청소년일수록 초4 시기 국가정체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은 국가정체성 변화율에 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4 시기에서 중1 

시기까지 4년 동안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일수록 국가

정체성은 더 빠르게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5. 종단적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매개로 국가정체성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

한지 알아보기 위해 편향조정 부트스트랩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편향조정 부트스트랩 방법

(20,000회 반복시행)은 간접효과의 분포를 추정한 후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면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이며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Kirby & Gerlanc, 201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간접효과와 유의성 검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그림 1.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주. 모든 경로계수의 추정치는 표준화 계수임(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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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간접효과 95% CI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Lower Upper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치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 국가정체성 초기치 
-.456 -.269  -.602 -.328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 국가정체성 변화율 
-.594 -.373 -1.004 -.260

표 6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간접효과 및 유의성 검증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치와 국가정체성 초기치

와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초4 시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낮아지고, 초4 

시기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낮을수록 국가정체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응스트

레스 초기치가 국가정체성 초기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

치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과 

국가정체성 변화율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의 매개효과는 유의하며, 이들과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수준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면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감소가 국가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Ⅳ. 논 의  

각 변인에 대한 변화양상의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초4 시기부터 중1 시기까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4 시기에서 중2 시기까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밝힌 김원영, 정나은(2020)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

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 후 

타인과의 소통기술, 사회적 기술과 규범 등을 습득하면서(Masgoret & Ward, 2006) 문화적

응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 좀 더 주류 문화에 대해 갈등 없이 수용하거

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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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초4 시기부터 중1 시기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초4 시기에서 초6 시기까지 

이중문화수용성이 증가한다고 본 이소연(2018)의 연구,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진학하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증가한다고 밝힌 황희봉, 주은선(2023)의 연구 결과와도 

비슷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다문화 초기 청소년은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외국 국적 

부모로 인해 비주류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실생활에서의 언어, 음식,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접촉 기회는 이중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 

셋째, 한국인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은 초4 시기부터 중1 시기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이 초5 시기에서 중2 

시기까지 성장하면서 국가정체성이 증가한다고 밝힌 차한솔(2020)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즉, 국가정체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시기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동태적 변인임을 나타내

고, 자신이 살고 있는 한국사회에 대해 소속감이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부색, 언어, 이중문화 배경으로 많은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안한다. 

변인 간 종단적 관계에서 초기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4 시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이중문화수용태

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김재남(2022), 박지나(202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 결과는 초4 시기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생활문제, 언어문제 등으

로 한국 사람처럼 보이기를 요구받거나, 외국인처럼 여겨지는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면 한국문

화에 대한 긍정적 수용태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초기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4 시기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계없이 초4 시기에서 중1 

시기동안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초4 시기에서 중1 

시기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종단적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율

이 증가할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느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4 

시기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수준이 높더라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시간 경과에 따라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초기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국가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초4 시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초4 시기에서 중1 시기까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국가정체성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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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 뿐만 아니라 사회적 양상을 포함한 정체성 혼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Noh와 

Avison(1996)의 연구와 비슷한 관점이다. 이러한 시기를 보내는 다문화 청소년이 초기의 

문화적응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시기의 국가정체성 발달이 달라질 수 있다

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초기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초기 시점의 국가정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초4 시기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정체성 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을수록 국가정체성이 높아진다는 유창민(2020)

의 연구를 비슷하다. 이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다른 두 문화 사이를 적절하게 경험하면 

각 문화의 가치와 신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는 자신이 속한 한국문화에 대해 

높은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초4 시기에서 중1 시기의 종단적 관점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증가할수록 국가정체

성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이 

높을수록 가장 이상적인 통합적응을 의미한다는 Berry(2005)의 문화적응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이는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개념이며 

이중문화수용태도는 국가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함양되며 국가정체성을 강화시킨다는 

황희봉, 주은선(2023)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이중문화수

용태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국가정체성을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는 국가정체

성 발달에 있어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임을 나타낸다.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종단

적 매개효과는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초4 시기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초4 시기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완전매개역할을 

하였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높아지고 이중문화수용태도

가 높아지면 국가정체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이중문화수

용태도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간의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간접적 영향을 

밝힌 박지나(2023)의 연구와 유사하다. 학교 내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사회적 

위축을 강화시킬 때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매개함으로 위축감이 완화된다고 밝힌 김동욱, 장근

호, 조민효(2023)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

시키는 매개효과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수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높은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을 가짐으로 

비주류 문화를 받아들이고 주류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통합 유형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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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육기관과 상담현장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

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이중문화수용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초4 시기에서 중1 시기까지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간

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함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이들 간의 관계에

서 완전매개하였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감소할수록 이중문화수용태

도는 느리게 증가하고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증가할수록 국가정체성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

향이 있었다.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국가정체성 형성에 선행되는 핵심

적인 요인임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종단적 매개효과에서 주목되는 본 연구의 결과는 문화적응스트

레스가 국가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중문화수용태도를 완전매개하여 간접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종단적 변화가 매개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기 청소년기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이후 발달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국가정체성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Berry(2005)의 문화적응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정체성의 발달이 행동상의 변화보다 더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가졌다

는 것은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성장해 감에 따라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역할이 더 강조된다는 

중요한 함의를 나타낸다. 즉, 두 문화에 대해 수용적이고, 긍정적 태도 및 신념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발달시키는 것은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극복하도록 하고 자신의 불리한 상황과 문제를 대처하게 하는 매개기제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노출된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

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이중문

화수용태도의 중요성과 함께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상담전략은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다르며 문화적

응스트레스의 감소하는 정도가 작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중

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어떻게 국가정체성을 형성해 가는지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관점에 초점을 두어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발달 정도를 측정하고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 이는 이중문화로 인하여 스트레스 환경에 있는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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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청소년에게 이중문화수용태도에 기반하여 국가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문화 

상담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적 특성(출생지, 부모의 국적, 국내 거주 기간 등)에 따른 관계를 고려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외국 출신 부모의 다문화적 배경과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외국 출신 부모와 다문화 초기 청소년 간의 문화적응 방식 및 영향 

관계에 대한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

체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개인 간 차이가 있고 변화양상에도 개인 간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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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national identity of multicultural early adolescents

Cho, Yunyoung*･Chung, Hyunhe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national identity of multicultural early adolesc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362 multicultural early adolescents. First, the acculturation stress of 

multicultural early adolescents showed a decreasing trend over time, while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and national identity exhibited an increasing 

trend over time. Furthermore, the initial levels were found to have a persistent 

influence on subsequent changes. Second, the lower the acculturation stress 

perceived by multicultural early adolescents in their fourth year of elementary 

school was, the higher their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was, and the faster 

the change in national identity increases. The higher the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in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was, the higher their national 

identity was. In addition, as acculturation stress decreased over time,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increased slowly, and as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increased, national identity increased rapidly. Third, the attitude of bicultural 

acceptance played a complete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national identity. These results indicate the importance 

of a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according to the level of acculturation stress 

for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national identity in multicultural early 

adolescents, and also  suggests a need for multicultural counseling strategies to 

cultivate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Key Words: multicultural early adolescents, acculturation stress,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national identity, latent grow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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